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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 본 연구의 목적은 2016년부터 2025년까지 추진된 공공도서관 문화예술 동아리 지원사업의 운영 변화를 행정자료에 근거하여 

분석하고, 지속가능한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데 있다. 분석자료는 2016~2024년 사업 완료보고서, 2016~2025년 공고문․신청자료, 

｢도서관 문화예술 동아리 확대 운영 방안 연구｣ 결과보고서이며, 도서관 문화프로그램과 동아리 지원에 관한 선행연구를 해석에 활용하였다. 

자료의 분석단위와 결측을 점검하고 전수 집계한 결과, 10년간 선정 규모는 651건이었고, 2017~2025년에는 총 1,302건이 접수되어 

평균 경쟁률 2.29 대 1을 기록하였다. 2024년에는 예산이 49.0%, 선정 규모가 28.6% 감소한 반면 경쟁률은 1.76 대 1에서 3.68 대 

1로 상승하였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선정 비중은 47.9%와 52.1%였으나, 권역 단위의 균형만으로 지역 사이의 문화 격차가 줄었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현장 문예PM 1인당 담당 기관 수는 2016년 5.1개관에서 2024년 10.0개관으로 늘었다. 전체 651개 기관-연도 기준 

프로그램은 미술 27.3%, 연극 12.1%, 공연 11.8%, 공예 10.6% 순이었다. 이에 SWOT 분석 결과를 토대로 중앙-지자체-도서관 3단계 

거버넌스와 재정 안정화, 6단계 표준 운영주기와 성과 환류 체계, 문화커넥터 중심 운영체계와 전문인력 양성, 3유형 공모체계와 장르․생애주

기별 표준 운영, 씨앗-성장-자립 3단계 성장모델, 취약지역 맞춤 지원과 역진행 모델, 디지털 아카이브 플랫폼과 전국 단위 확산의 일곱 

가지 개선 방안을 제안하였다.

주제어: 공공도서관, 문화예술 동아리, 생활문화, 도서관 문화예술 동아리 활동 지원 사업

ABSTRACT : This study examines the operational changes of South Korea's Library Cultural and Arts Club Support Program 

from 2016 to 2025 and proposes improvement measures for its sustainability. The analysis draws on annual completion 

reports for 2016-2024, calls and application records for 2016-2025, a policy research report commissioned by the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and prior studies on library cultural programs and club support. After reviewing analysis 

units and missing values, the study identifies 651 institution-year selections over ten years; for 2017-2025, 1,302 applications 

were submitted, with an average annual competition ratio of 2.29:1. In 2024, the budget fell by 49.0% and the number 

of selected institutions by 28.6%, while competition rose from 1.76:1 to 3.68:1. Capital and non-capital regions accounted 

for 47.9% and 52.1% of selections, respectively; however, this balance describes the distribution of selections and does 

not by itself demonstrate a reduction in regional cultural disparities. The number of institutions per field arts project 

manager (PM) increased from 5.1 in 2016 to 10.0 in 2024. Across all 651 institution-year records, fine arts (27.3%), 

theatre (12.1%), performance (11.8%), and crafts (10.6%) were the most common program types. Based on the SWOT analysis, 

the study proposes seven improvement measures: a three-tier governance structure linking the central government, 

local governments, and libraries with stabilized financing; a six-stage standard operating cycle with performance feedback; 

a Culture Connector-centered operating system with professional workforce development; a three-track application system 

with standardized operation by genre and life stage; a seed-growth-self-reliance growth model; tailored support and 

a reverse-initiation model for underserved areas; and a digital archive platform for nationwide dissemin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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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문화예술정책은 주민에게 문화를 향유할 기회를 제공하는 데서 나아가, 일상에서 직접 문화예술 

활동에 참여하고 창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방향으로 확대되어 왔다. ｢지역문화진흥법｣ 제2조 

제2호는 생활문화를 “지역의 주민이 문화적 욕구 충족을 위하여 자발적이거나 일상적으로 참여하여 

행하는 유형․무형의 문화적 활동”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동법 제7조 제1항은 “국가와 지방자치

단체는 생활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주민 문화예술단체 또는 동호회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전국 곳곳에 분포한 공공도서관(2025년 기준 1,328개관, 국가도서관통계시스템, 

2026)은 생활권에서 생활문화 정책을 수행할 수 있는 광범위한 공공 기반을 형성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전국에 분포한 문화기반시설을 생활문화 거점으로 삼아 주민 동아리를 지원하

기 위하여 2016년 ｢도서관․박물관 1관 1단｣ 시범사업을 시작하였다. 2017년부터는 미술관을 포함한 

｢도서관․박물관․미술관 1관 1단｣으로 확대하였고, 2023년에는 ｢도서관 문화예술 동아리 활동 지

원｣ 사업으로 개편하여 지원 대상을 공공도서관으로 단일화하였다. 사업은 문화예술 동아리의 활동

비, 전문가 자문, 성과공유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단순 강좌 지원과 구별된다. 궁극적으로는 지원

이 종료된 후에도 참여자가 동아리를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목적을 둔다.

2023년 공공도서관으로 지원 대상을 단일화한 개편은 도서관이 갖춘 법적 근거와 생활권 기반에도 

부합한다. ｢도서관법｣ 제32조 제2항은 공공도서관의 업무로 “공중의 문화활동 및 평생학습에 필요한 

프로그램의 제공 및 장려”를 규정한다. 문화예술 활동 지원이 도서관의 부수적인 기능이 아닌 법률에 

명시된 업무임을 알 수 있다. 또한 공공도서관은 전국 각지에 생활권 단위로 분포하며 누구에게나 

개방되어 있어, 주민이 정기적으로 모여 문화예술 활동을 이어갈 수 있는 거점이 되기에 적합하다.

｢도서관 문화예술 동아리 활동 지원｣ 사업은 지난 10년 동안 명칭, 참여기관의 유형, 지원 규모가 

여러 차례 변경되어 왔지만, 해당 사업의 운영 변화와 성과를 분석한 학술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특히 2024년에는 사업 예산과 선정기관 수가 크게 축소되어 사업 구조가 급격히 재편되었다. 이에 

그간의 성과와 구조적 한계를 실증적으로 진단하고 향후 방향을 설계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2016~2025년 ｢도서관 문화예술 동아리 활동 지원｣ 사업의 운영 변화를 실증적

으로 분석하여 성과와 한계를 진단하고, 이를 토대로 향후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구체적으로 첫째, 예산, 참여 기관, 장르, 지역 분포의 변화 양상을 분석하고, 둘째, SWOT

(강점, 약점, 기회, 위협) 분석을 통해 사업의 구조적 성과와 한계를 체계화하며, 셋째, 분석 결과를 

토대로 발전 방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설정한 연구질문은 다음과 같다.

1) 2016~2025년 사업의 예산, 신청․선정 규모, 참여기관, 지역 분포, 지원인력 및 프로그램 

구성은 어떻게 변화하였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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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16~2025년 사업 운영에서 나타난 주요 성과와 한계는 무엇인가?

3) 운영 성과와 한계에 대응하기 위해 사업의 운영, 평가 및 협력체계를 어떻게 개선해야 하는가?

Ⅱ. 이론적 배경

1. 생활문화와 도서관 문화예술 동아리의 개념

‘동아리’는 공통의 목적과 관심사를 바탕으로 형성․운영되는 작은 모임을 가리키며, 구성원의 

자발적 참여와 자치적 운영을 본질로 한다(김정주 외, 2003).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 제1항은 문화

예술을 “… 지적, 정신적, 심미적 감상과 의미의 소통을 목적으로 개인이나 집단이 수행한 창의적 

표현활동과 그 결과물 …”로 정의하고, 문학, 미술, 음악, 연극, 사진, 출판 등을 그 범위에 포함하고 

있다. ｢지역문화진흥법｣ 제2조는 주민이 자발적이거나 일상적으로 참여하여 행하는 문화적 활동을 

생활문화로 규정한다. 이 같은 법적 정의에 비추어 보면, 문화예술 동아리는 지역 주민이 자발적으로 

모여 특정 장르의 창작, 연습, 발표 활동을 지속하는 생활문화의 기초 단위로 이해할 수 있다.

도서관에서 운영되는 문화 활동은 참여 방식에 따라 구분할 수 있다. 기관이 기획하고 강사가 

지식을 전달하는 강좌․행사형 문화프로그램에서는 참여자가 수강자의 위치에 머무르는 반면, 

동아리는 구성원의 자발성과 관계의 지속성을 바탕으로 운영된다는 점에서 강좌․행사형 프로그

램과 구별된다. 동아리 중에서도 독서동아리는 읽기와 토론 위주로 운영되어 결과물 산출이 필수

적이지 않은 향유형․학습형 활동에 해당한다. 반면, 문화예술 동아리는 읽기, 창작, 발표가 결합

되어 창작 결과물의 산출을 전제로 하는 활동형에 해당하며, 책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창작

의 매개로 기능한다(천서영, 2023). 이상의 논의에 근거하여 본 연구에서는 도서관 문화예술 동아

리를 ‘도서관에 기반을 두고 책과 도서관 자원을 활용하여 창작과 발표 활동을 지속하는 주민의 

자발적 공동체'로 정의한다.

2. 공공도서관 기반 문화예술 동아리 운영의 차별성

문화예술 동아리는 문화재단, 생활문화센터, 평생학습관 등 다양한 기관에서도 지원되고 있다

(백선혜 외, 2016). 따라서 공공도서관을 거점으로 한 동아리 지원이 다른 기관에 기반을 둔 운영

과 어떤 점에서 구별되는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그 근거는 다음 세 가지로 살펴볼 수 있다.

첫째, 제도적 기반이다. ｢도서관법｣ 제32조 제2항은 공중의 문화활동에 필요한 프로그램의 제공과 

장려를 공공도서관의 업무로 명시하고 있어, 문화예술 동아리 지원은 도서관에 부가된 임시 사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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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라 법률이 규정한 본연의 기능에 포함된다. 이는 사업의 제도적 정당성을 뒷받침할 뿐 아니라, 공모

사업 종료 이후에도 도서관이 자체 예산과 인력으로 동아리 지원을 지속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둘째, 접근성과 보편성이다. 2025년 기준 전국 공공도서관 1,328개관이 생활권 단위로 분포하고 

있으며, 1관당 방문자 수는 173,593명으로 나타났다(국가도서관통계시스템, 2026). 이 같은 분포와 

이용 규모는 공공도서관이 생활권 안에서 폭넓게 이용되는 시설임을 보여준다. 또한 공공도서관은 

연령, 소득, 지위와 무관하게 지역 주민에게 열려 있는 대표적인 장소로서, 도서관을 기반으로 한 

동아리 운영은 지역과 사회경제적 배경에 따른 문화 향유 격차를 완화할 수 있다.

셋째, 도서관 고유 자원이 창작 활동의 기반이 될 수 있다. 도서관은 장서와 정보자원을 보유하고 

사서라는 전문인력을 갖춘 기관이다. 이에 따라 책에서 도출된 주제와 서사를 시각예술, 공연, 출판 등 

다양한 매체의 창작으로 확장하는 ‘책 기반 창작' 활동을 뒷받침할 수 있다(천서영, 2023). 도서관은 강사 

개인의 역량에만 의존하지 않는 기관 차원의 지원 기반을 갖추고 있다는 점에서 다른 기관과 구별된다.

다만 이러한 차별성은 도서관이라는 공간 유무만으로 실현되는 것은 아니며, 사업의 설계와 운영을 

통해 구현되어야 한다. 차별성이 실제 운영에서 구현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사업 현황을 

구체적으로 진단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다음 장에서 사업의 운영 현황을 분석하고, 분석 

결과를 토대로 개선 방안을 검토한다.

3. 선행연구 검토

도서관에서 운영되는 동아리를 연구 주제로 다룬 선행연구는 크게 도서관 문화프로그램에 대한 

표준 운영 모형 제안, 독서동아리 운영 실태 점검 및 지원 정책 제안, 생활문화예술 동아리의 

사회적 기능 분석 등의 방향으로 수행되었다. 주요 연구는 다음과 같다.

먼저 도서관 문화프로그램의 표준 운영 모형을 다룬 연구는 다음과 같다. 황금숙 외(2008)는 

공공도서관 문화프로그램의 활성화 방안을 도출하기 위하여 전국 공공도서관의 프로그램 운영 

현황을 조사하고 프로그램의 유형과 대상, 운영 방식을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문화프로그램이 

강좌형․행사형 중심으로 운영되어 도서관 고유의 정체성이 뚜렷하지 않다는 점을 확인하고, 개선 

과제로 도서관 자료와 연계한 프로그램 운영, 전담 인력 확보를 제시하였다.

곽철완 외(2009)는 공공도서관 문화프로그램의 표준 모형과 운영 매뉴얼을 개발하기 위하여 문헌

연구와 사례 분석을 수행하였다. 문화프로그램의 내적 요소(목적, 자원)와 외적 요소(주제, 형식)를 구분

하고, 지역 특성과 대상에 따른 유형화 모형과 기획부터 평가까지 12단계의 운영 매뉴얼을 제시하였다.

장덕현(2014)은 공공도서관 문화프로그램의 현황과 문제점을 진단하고 개선 방안을 도출하였

다. 이를 위하여 부산지역 29개 공공도서관의 문화프로그램 운영 현황 조사, 사서 면담, 국외 공공

도서관의 사례 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 결과, 프로그램 운영의 체계성이 부족하고 현재 인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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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으로 증가하는 문화프로그램 수요에 대응하기 어렵다고 언급하였다. 개선 방향으로는 지역 

문화계와의 연계 강화, 이용자 수요를 반영한 프로그램 운영 등을 제시하였다.

천서영(2023)은 공공도서관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의 유형을 분류하고 운영 사례를 분석하여, 

독서 중심 활동과 창작․발표 중심 활동을 구분하는 유형 틀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위 구분을 

근거로 독서동아리와 문화예술 동아리를 구별하고 책을 창작의 매개로 삼는 도서관 문화예술 동

아리의 정체성을 규정하였다.

다음으로 독서동아리와 독서프로그램의 운영 실태 및 지원 정책을 검토한 연구가 있다. 이은주 

외(2020)는 A지자체가 지원하는 독서동아리의 운영 실태와 지원 정책의 효과를 검증하였다. 이

를 위해 지자체가 1년간 지원한 15개 독서동아리 회원 137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 회원 대다수가 동아리 활동과 지원 사항에 높은 만족도를 보였으며, 활동 이후 도서관 

방문 빈도와 도서관 활동 참여 의향이 모두 높게 나타났다. 다만 지원 도서의 중복 선정에 따른 

비효율, 지원의 일시성, 도서 선정 시 참고할 자료의 부족이 해결 과제로 확인되었다. 개선 방안으로 

데이터 공유 체계 구축과 질적 평가 지표의 도입 등이 제안되었다.

심효정(2023)은 공공도서관 독서프로그램의 운영 현황을 국가 단위에서 진단하고 정책 과제를 도출

하기 위하여 국가도서관통계시스템 데이터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프로그램 실적이 참여 인원과 운영 

횟수 등 정량 지표 중심으로 관리되어 프로그램의 질적 성과와 참여자의 변화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한계를 확인하고, 개선 과제로 질적 평가 체계의 구축과 데이터 관리 체계의 정비를 제안하였다.

마지막으로 생활문화예술 동아리의 정책적, 사회적 성격을 규명한 연구는 다음과 같다. 심보선과 

강윤주(2010)는 문화예술 활동이 공동체의 삶에 기여하는 방식을 규명하기 위하여 성남시 문화클럽을 

사례로 경험적 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 결과, 클럽의 형성 계기와 활동 거점에 따라 문화클럽을 만능형, 

사교형, 자기계발형, 문화외교형의 네 유형으로 구분하였으며, 시민의 참여형 문화예술 활동이 개인의 

취미에 머물지 않고 구성원 간 유대 형성과 공동체 차원의 복지에 기여할 수 있음을 밝혔다.

백선혜 외(2016)는 서울시 생활문화예술 동아리의 활성화 방안 도출을 목적으로, 25개 자치구의 

1,329개 동아리에 대한 대규모 실태 조사, 설문, 심층면담을 수행하였다. 분석 결과, 자생성 기반 강화, 

활동환경 조성, 공공지원시스템 구축을 3대 추진 방향으로 제시하고, 매개자 양성과 공유플랫폼 구축 

등을 세부 과제로 도출하였다.

이상의 선행연구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다. 첫째, 도서관 문화 활동 

연구는 프로그램 또는 독서동아리에 집중되어 있고, 문화예술 동아리에 대한 국가 차원의 지원사

업을 다룬 연구는 드물다. 둘째, 정체성 확립(황금숙 외, 2008), 표준 운영 모형 개발(곽철완 외, 

2009; 장덕현, 2014), 질적 평가 체계 구축(심효정, 2023) 등의 필요성이 반복 제기되어 왔으나, 

개별 사업 수준에서 해소 여부를 검증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셋째, 지역 단위 연구들은 동아

리에 대한 직접 지원이 양적 확대에는 기여하지만 자생력 확보로는 이어지기 어렵다는 한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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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하고, 대안으로 매개 인력의 양성과 동아리 간 네트워크 구축을 제안하였다(백선혜 외, 2016; 

이은주 외, 2020). 매개 인력은 기술을 전달하는 강사와 구별되는 개념으로 구성원 사이의 관계와 

활동 과정을 설계하고 지역 자원을 연결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본 연구는 개별 프로그램이나 지역 

단위 동아리가 아닌 국가 단위 지원사업을 분석 대상으로 삼고, 10년간의 운영 자료에 근거하여 

사업의 성과와 한계를 실증적으로 분석한다. 나아가 분석 결과를 토대로 사업 운영 방안을 제시한

다는 점에서 기존 연구와 구별된다.

Ⅲ. 연구방법

1. 연구 대상 및 범위

본 연구의 대상은 문화체육관광부가 2016년부터 2025년까지 추진한 ｢도서관 문화예술 동아리 

활동 지원｣ 사업이다. 2016년 ｢도서관․박물관 1관 1단｣과 2017~2022년 ｢도서관․박물관․미술관 

1관 1단｣ 사업도 분석 범위에 포함한다. 시간적 범위는 사업 출범 이후 10년(2016~2025년)이며, 

2025년은 조사 시점(2025년 11월)에 결과보고서가 발행되지 않아 공고문과 신청서에 한정하였다. 

내용적 범위는 사업의 운영 구조, 지원 규모, 참여 기관, 운영 분야, 프로그램 실태, 성과와 한계, 

발전 방안이다.

2. 자료 수집 및 분석

분석 자료는 연도별 사업 완료보고서(2016~2024)와 사업 공고문 및 신청서(2016~2025), ｢도서관 

문화예술 동아리 확대 운영 방안 연구｣ 결과보고서(문화체육관광부, 2025c)이다. 완료보고서는 

사업 수행기관이 작성한 행정 문서로 연도별 예산, 신청 및 선정 기관, 지역, 운영 분야, 문예PM 

배치, 축제․전시회 실적을 수록하며, 신청서는 선정 기관이 제출한 사업계획으로 프로그램명, 운영 

대상, 예산 항목별 신청액을 포함하고 있다. 연도마다 확보할 수 있는 자료가 달라 분석 범위를 

세 가지로 구분하였다. 분석 1은 지원 규모, 참여 기관, 지역, 참여 연도, 운영 분야를 대상으로 10년 

전체(2016~2025년)를 포괄한다. 분석 2는 프로그램 세부 내용, 운영 대상, 예산 항목을 대상으로 

2021~2025년을, 분석 3은 참여 인원과 진행 횟수를 대상으로 2021~2024년을 다룬다(<표 1> 참조).

수집한 자료는 연도별 추이 분석과 항목별 빈도 분석을 수행하였다. 또한, 예산, 선정 규모, 

경쟁률, 지역 분포, 장르 및 구성, 참여 연차의 변화를 교차 검토하여 시기별 운영 특징을 도출하였다. 

사업의 내부 역량과 외부 환경을 통합한 SWOT 분석을 수행하여 성과와 한계를 구조화하였다.



 공공도서관 문화예술 동아리 지원사업의 운영 변화와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 85 -

구분 분석 기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분석1

사업 예산 ￭ ￭ ￭ ￭ ￭ ￭ ￭ ￭ ￭ ￭

신청 및 선정 기관 수 ￭ ￭ ￭ ￭ ￭ ￭ ￭ ￭ ￭ ￭

기관 유형별 선정 현황 ￭ ￭ ￭ ￭ ￭ ￭ ￭ ￭ ￭ ￭

지역별 선정 현황 ￭ ￭ ￭ ￭ ￭ ￭ ￭ ￭ ￭ ￭

참여 연도 ￭ ￭ ￭ ￭ ￭ ￭ ￭ ￭ ￭ ￭

운영 분야별 현황 ￭ ￭ ￭ ￭ ￭ ￭ ￭ ￭ ￭ ￭

분석2

프로그램 세부 내용 ￭ ￭ ￭ ￭ ￭

프로그램 운영 대상 ￭ ￭ ￭ ￭ ￭

예산 신청 항목 ￭ ￭ ￭ ￭ ￭

분석3

연간 참여 인원 수 ￭ ￭ ￭ ￭

회당 평균 인원 수 ￭ ￭ ￭ ￭

프로그램 총 진행 횟수 ￭ ￭ ￭ ￭

월 평균 진행 횟수 ￭ ￭ ￭ ￭

총 분석 기관 수 61 70 70 70 70 70 70 70 50 50

<표 1> 연도별 도서관 문화예술 동아리 사업 분석 항목 및 범위

Ⅳ. 도서관 문화예술 동아리 사업 운영 현황

1. 사업 개요와 변천 과정

｢도서관 문화예술 동아리 활동 지원｣ 사업은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공공도서관을 생활예술

의 중심 공간으로 활용하여 지역 주민의 창의적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하는 공모형 사업이다. 음악

(클래식, 합창, 우쿨렐레, 하모니카 등), 연극(인형극, 현대극, 전통극, 마당극 등), 미술(서양화, 

한국화, 공예, 민화 등), 기타(사진, 그림책, 마술 등) 분야의 동아리 활동을 지원하며, 2025년 기준 

기관당 평균 300만 원의 사업비와 함께 문화예술 전문가 멘토링, 우수 동아리 전시회와 전국대회 

참여 기회를 제공한다. 매년 실적평가를 거쳐 최대 3년간 지원하고, 지원 종료 후에는 자생형 동아리로 

전환하도록 유도하는 구조이다.

사업 명칭과 참여 대상은 세 차례에 걸쳐 변화하였다. 2016년 ｢도서관․박물관 1관 1단｣ 시범

사업으로 출범하면서 문예PM(문화예술 전문 컨설턴트) 제도가 도입되었고, 2017년부터 미술관

을 포함한 ｢도서관․박물관․미술관 1관 1단｣으로 확대되어 장르 다각화와 기관 간 협력이 추진

되었다. 2023년에는 ‘국민문화향유권 확대’에서 ‘도서관 정책 개발 및 서비스 환경개선’으로 세부

사업이 이관됨에 따라 현재 명칭으로 변경되고 참여 대상이 공공도서관으로 단일화되었다.

문예PM은 사업 기획, 운영, 홍보에 대한 현장 맞춤형 컨설팅을 수행한다. 문예PM 수는 201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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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명에서 점진적으로 감소하여 2023년 9명, 예산이 축소된 2024년에는 5명으로 급감하였다. 

2016~2025년 문예PM 1인당 담당 도서관 수는 평균 7.4개관이며, 인력 축소는 기관별 컨설팅 

시간 감소와 맞춤형 지원 약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표 2> 참조). 연도별 인력 규모의 변동 

폭이 크고 일관된 배치 기준 없이 운영되어 왔다는 점에서, 사업 규모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적정 배치 기준과 운영 원칙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연도 사업명칭
예산

(백만 원)

신청

(관)

선정

(관)

경쟁률

(배)

도서관 

개(%)

박물관 

개(%)

미술관 

개(%)

신규

(관)

기존

(관)

문예PM

(명)

**

PM 1인당 

담당

(개관)

2016년

도서관․

박물관 

｢1관 1단｣

580 - 61 -
57

(93.4)

4

(6.6)
- 61 0 13 5.1

2017년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1관 1단｣

580 106 70 1.51
63

(90.0)

5

(7.1)

2

(2.9)
25 45 12 6.4

2018년 600 106 70 1.51
62

(88.6)

7

(10.0)

1

(1.4)
22 48 12 6.4

2019년 590 133 70 1.9
57

(81.4)

8

(11.4)

5

(7.1)
45 25 11 7

2020년 590 155 70 2.21
62

(88.6)

4

(5.7)

4

(5.7)
23 47 11 7

2021년 590 169 70 2.41
61

(87.1)

6

(8.6)

3

(4.3)
31 39 12 6.4

2022년 590 153 70 2.19
64

(91.4)

4

(5.7)

2

(2.9)
39 31 10 7.8

2023년
도서관 

문화예술 

동아리 

활동 지원

588 123 70 1.76
70

(100)
- - 32 38 9 7.8

2024년 300 184 50 3.68
50

(100)
- - 26 24 5 10.0***

2025년* 300 173 50 3.46
50

(100)
- - 27 23 5 10.0***

평균 530.8 144.67 65.1 2.29 - - - - - 10 7.4

※출처: 문화체육관광부(2016; 2017; 2018; 2020; 2021a; 2022a; 2022b; 2024a; 2024b; 2025a; 2025b)

*   2025년은 결과보고서가 조사시점(2025.11.25.)에서 미발행되어 사업 신청서를 기준으로 조사됨

**  2016~2022년은 도서관 컨설팅을 수행하지 않는 사업총괄 PM 1명을 포함한 수이며, 1인당 담당 도서관 수는 사업총괄 PM을 제외하고 

산출함

*** 2024년, 2025년에는 문예PM별 담당도서관 내용이 없어 선정 기관 수/문예PM 수로 추정함

※ 2023년부터 사업 대상이 ‘공공도서관’으로 변경됨. 참여 연도의 신규 참여 기관은 전년도 선정 여부를 기준으로 구분함

<표 2> 연도별 도서관 문화예술 동아리 사업 지원 규모, 참여 기관, 문예PM 현황 (2016~2025)

성과 확산을 위하여 전국 문화예술 동아리 축제와 전시회가 운영되어 왔다. 2016년 ‘작은축제’

와 ‘전국대회’로 시작하여 2018년부터 전시회가 병행되었고, 코로나19 시기인 2020~2022년에는 

온라인 전시가 도입되었다. 2023년부터는 행사 명칭이 ‘도서관 문화예술 동아리 축제’로 변경되었다

(문화체육관광부, 2016; 2017; 2018; 2020; 2021a; 2022a; 2022b; 2024a; 2024b). 2016~202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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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개 행사에 참여한 기관은 151건이며, 행사당 평균 8.88개 기관이 참여하였다. 이는 연간 선정 규모

(50~70개관)의 12.7~17.8% 수준에 그쳐 참여율이 낮게 나타났다. 개최지는 17개 행사 가운데 

16개가 서울에서 개최되어 권역별 개최와 온라인 병행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사업 예산은 2016년부터 2023년까지 580~600백만 원 수준으로 편성되었으나, 2024년 300백만 

원으로 절반 수준까지 축소되었다. 선정 기관 수도 2017~2023년 70개관에서 2024년 이후 50개관

으로 감소하였다. 반면 신청 기관 수는 2017년 106개관에서 2024년 184개관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였다. 이에 따라 경쟁률은 2017년 1.51 대 1에서 2025년 3.46 대 1로 급상승하여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이 심화되었다(<표 2> 참조).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배경으로는 우선 도서관

의 재정 여건을 들 수 있다. 공공도서관은 현재의 인력과 공간으로 증가하는 문화프로그램 수요에 

대응하기 어려운 상황이며(장덕현, 2014), 자체 재원의 한계 속에서 공모사업을 통한 재원 확보의 

필요성이 커진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시민의 문화참여 욕구 확대와 도서관의 복합문화공간

화는 동아리 운영 확대의 배경으로 제시되어 왔으며(문화체육관광부, 2025c), 신규 기관의 선정 

비율이 2024년 52%, 2025년 54%에 이른다는 점은 기존 기관의 재신청에 그치지 않고 새로운 

도서관의 유입으로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기관 유형별로는 도서관이 전 기간에 걸쳐 81.4~93.4%를 차지하며 핵심 주체로 기능하였다. 

박물관의 경우 2019년 11.4%(8개관)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이후 점차 감소하여 2022년에는 

5.7%(4개관)에 그쳤다. 미술관은 2017년부터 2022년까지 참여하였으며, 해당기간의 참여 비중은 

1.4~7.1%에 머물렀다. 2023년부터는 사업 대상이 공공도서관으로 단일화되었다.

2. 참여 현황

지역 분포를 보면, 서울은 전 기간에 걸쳐 가장 많이 선정된 지역이지만 선정 규모는 2016년 

20개관(32.8%)에서 2025년 11개관(22.0%)으로 점차 감소하였다. 반면 경기는 2021년 5개관에

서 2025년 11개관으로 증가하여, 수도권 안에서도 선정 기관이 서울 외 지역으로 분산되는 경향이 

나타났다. 강원은 2022년 7개관에서 2024년 이후 1개관으로 급감하였고, 경북과 경남도 2024년 

각각 2개관으로 감소하였다(<표 3> 참조).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비율은 대체로 41~54% 대 

46~59% 범위에서 균형을 유지하였다. 다만 선정 규모가 축소된 2024년에는 수도권 비율이 

54.0%로 소폭 높아졌고, 2025년에는 다시 50% 대 50%의 균형을 이루었다. 사업 규모가 축소되

는 과정에서 일부 비수도권 지역의 선정 기관이 크게 줄어들었다. 이는 지역 간 형평성을 고려한 

선정 기준과 함께, 인구 감소나 문화 기반 부족으로 동아리 활동을 이어가기 어려운 취약지역에 

대한 지원 방안이 필요함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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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수도권

서울 20 19 19 17 18 19 19 20 13 11

인천 2 4 5 6 6 6 2 1 3 3

경기 7 9 12 12 11 5 8 13 11 11

소계(개) 29 32 36 35 35 30 29 34 27 25

비율(%) 47.5 45.7 51.4 50.0 50.0 42.9 41.4 48.6 54.0 50.0

비수도권

부산 3 4 2 3 3 4 2 3 2 1

대구 2 3 3 - 3 3 5 3 3 3

광주 1 2 2 4 3 3 2 1 1 1

대전 2 2 2 3 3 3 2 2 2 2

울산 - - - - - 1 1 1 1 1

세종 - - - 1 1 - - 2 1 1

강원 7 5 6 2 2 6 7 4 1 1

충북 3 3 3 3 2 4 2 1 1 1

충남 2 3 3 4 3 4 5 1 2 4

경북 3 4 3 5 4 5 5 5 2 2

경남 4 4 4 5 5 4 3 5 2 2

전북 2 4 3 3 2 - 3 2 1 1

전남 1 2 2 2 2 3 2 3 2 3

제주 2 2 1 - 2 - 2 3 2 2

소계(개) 32 38 34 35 35 40 41 36 23 25

비율(%) 52.5 54.3 48.6 50.0 50.0 57.1 58.6 51.4 46.0 50.0

합계 61 70 70 70 70 70 70 70 50 50

<표 3> 도서관 문화예술 동아리 사업의 지역별 선정 현황

참여 연도의 경우, 전년도 선정 여부를 기준으로 구분한 신규 참여 기관의 비율이 2019년 64.3%

로 크게 증가하였다. 2021년부터는 신규 기관과 기존 기관이 44.3~55.7%의 비슷한 비율로 선정

되는 구조가 유지되었고, 사업이 축소된 2024년과 2025년에는 신규 기관의 비율이 각각 52%와 

54%로 높아졌다(<표 2> 참조). 선정 규모가 70개관에서 50개관으로 축소된 상황에서 신규 기관 

위주의 선정이 이어지면서, 기존 참여 기관이 연속으로 지원받을 기회는 감소하였다.

누적 참여 현황을 보면 전체 320개 참여 기관 가운데 2~4년 참여 기관이 192개관(60.0%, 2년 

97개관, 3년 88개관, 4년 7개관)으로 과반을 차지한다. 그러나 1년 참여 후 이탈한 기관 역시 128개관

(40.0%)으로 나타났다. 이는 1년의 지원이 연속 참여와 동아리의 정착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것을 

의미하며, 최대 3년 지원 후 자생을 전제로 한 사업 설계가 현장에서 온전히 작동하지 않고 있음을 

시사한다. 한편 4년 참여 기관 7개관은 최대 3년까지 지원한다는 원칙에도 불구하고 중간에 공백

을 두고 재참여한 사례로(4년 연속 참여 기관은 없음), 지원 기간과 재참여 기준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 마련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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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운영 분야와 프로그램 실태

사업 공고문의 지원 분야는 2021~2022년 독서․출판, 음악, 연극, 미술, 기타로 구분되었고, 2023년

부터 독서․출판 항목이 제외되었다(문화체육관광부, 2021b; 2025a). 그러나 실제 신청 유형을 

살펴보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공예가 전체 기간 69개관(10.6%), 출판이 48개관(7.4%)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 이는 공고문의 분류 체계가 현장의 실제 운영 내용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을 보여준다.

프로그램 유형은 완료보고서의 운영 분야를 토대로 분석하였으며, 운영 분야에 없는 경우 프로

그램명을 기준으로 임의 분류하였다(<표 4> 참조). 프로그램 유형은 전체 651개 기관-연도 기준

으로 미술이 178개관(27.3%)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연극 79개관(12.1%), 공연 77개관

(11.8%), 공예 69개관(10.6%), 음악 58개관(8.9%), 출판 48개관(7.4%), 연주 46개관(7.1%) 

등의 순으로 조사되었다. 2022년부터는 미술+공예, 캘리그라피+그림책과 같은 복합 유형이 등장

하여 누적 10개관이 신청되었고, 2025년에는 미디어 유형이 처음 나타났다.

세부 프로그램을 살펴보면 공예 분야에서는 자수, 북아트, 업사이클 공예, 뜨개공예가 여러 해에 

걸쳐 운영되었고, 미술 분야에서는 캘리그라피, 민화, 드로잉, 수채화의 신청이 많았다. 음악 분야는 

합창, 하모니카, 클래식기타, 우쿨렐레를 중심으로 운영되었다. 출판 분야는 그림책 제작이 압도적으로 

많았고, 연극 분야에서는 인형극이 가장 많이 운영되었다. 문제는 동일 프로그램이 연도별로 상이한 

범주에 분류되었다는 점이다. 인형극은 공연과 연극 범주에 혼재되어 분류되었고, 칼림바와 서예 

등도 연도에 따라 서로 다른 범주로 집계되어 시계열 비교를 어렵게 만드는 요인으로 판단된다.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합계

공연 25 - 12 19 - 9 - - 8 4 77

공예 4 - 5 6 - 13 8 12 13 8 69

기타 - 12 - 12 22 3 5 4 3 2 63

문학 - - - - - 1 - - - - 1

미술 9 20 8 20 25 25 23 22 12 14 178

사진 2 - 1 2 - 2 - - - - 7

연주 18 - 15 10 - 3 - - - - 46

음악 - 19 - - 8 1 6 7 8 9 58

합창 1 - - - - - - - - - 1

출판 - - 4 - - 13 15 8 4 4 48

독서 - - - 1 - - - - - - 1

연극 - 19 17 - 15 - 9 12 - 7 79

뮤지컬 - - 1 - - - - - - - 1

서예 - - 1 - - - - - - - 1

<표 4> 도서관 문화예술 동아리 사업의 연도별 프로그램 유형 분석 

(단위: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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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의 운영 대상은 성인에게 크게 치우쳐 있다. 성인 대상 프로그램은 2024년 43개관

(86%), 2025년 19개관(38%, 미입력 21개관 제외 시 65.5%)에 이른 반면, 초등․어린이, 청소년, 

청년, 시니어 등 그 밖의 연령층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은 연도별로 1~4개관에 그쳤다(<표 5> 

참조). 아울러 참여 대상을 입력하지 않은 비율이 해마다 크게 변화하여 데이터가 일관되게 관리

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구분

참여 대상

총계초등

/어린이
청소년 청년 성인

시니어/장․노년층/

어르신

기타

(지역민)
미입력

2021 - - - - - - 70 70

2022 3 1 4 9 3 - 50 70

2023 1 2 - 2 - - 65 70

2024 4 - - 43 3 - - 50

2025 4 2 - 19 3 1 21 50

※출처: 2021년~2025년 신청서

※2022년부터 ‘참여 대상’ 항목 포함

<표 5> 도서관 문화예술 동아리 사업의 연도별 프로그램 참여 대상 분석 
(단위: 개관)

예산 신청 항목을 보면, 5개년 평균 신청액은 약 309만 원으로 지원 한도인 300만 원을 평균 3% 

초과하였다. 항목별로는 강사비가 평균 176만 원 내외로 전체의 약 57%를 차지하였고, 운영비가 

약 37%, 홍보비가 약 7%로 뒤를 이었다(<표 6> 참조). 사업 공고문은 강사비를 1회 15만 원, 

월 최대 30만 원으로 제한하고 있다. 위 결과를 고려할 때, 강사비에 치우친 편성이 적절한지 

검토하고 항목별 집행 기준을 마련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합계

그림 - - - - - - 1 1 - - 2

미디어 - - - - - - - - - 1 1

영상 - - 1 - - - - - - - 1

영화 2 - - - - - - - - - 2

전시 - - 5 - - - - - - - 5

문학, 미술 - - - - - - - 1 - - 1

출판, 공예 - - - - - - - 1 - - 1

공예, 공연 - - - - - - - - 1 - 1

출판, 공연 - - - - - - - - 1 - 1

미술, 공예 - - - - - - 1 - - - 1

미술, 출판 - - - - - - 1 2 - - 3

연극, 출판 - - - - - - 1 - - - 1

공예, 연극 - - - - - - - - - 1 1

합계 61 70 70 70 70 70 70 70 50 50 651

※출처: 문화체육관광부(2016; 2017; 2018; 2020; 2021a; 2022a; 2022b; 2024a; 2024b; 2025b)

* 2017, 2020년 결과보고서에는 운영 분야 항목이 없기 때문에 임의 분류한 내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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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운영 실적을 살펴보면, 4개년(2021~2024년) 평균 총 진행 횟수가 약 19.6회, 월평균 

2.4회로 월 2~3회 수준에서 운영되었다. 평균 연간 참여 인원은 약 193명, 회당 참여 인원은 

약 9.4명으로, 동아리가 회당 10명 내외의 소규모로 운영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만 2021년의 

경우 연간 참여 인원 미입력이 71건에 달하여 데이터 신뢰성에 한계가 있으며, 참여 인원의 필수 

입력 지정 등 데이터 수집 체계 정비가 요구된다.

구분 평균 강사비 평균 운영비 평균 홍보비 총계

2021 1,720 1,050 232 3,001

2022 1,670 1,165 248 3,083

2023 1,906 1,189 232 3,327

2024 1,750 1,154 152 3,057

2025 1,760 1,095 143 2,998

평균 1,761 1,131 201 3,093

<표 6> 도서관 문화예술 동아리 사업의 연도별 예산 분석 
(단위: 천원)

이상의 분석을 시기별로 종합하면, 사업은 도입․정착기(2016~2018년, 공연․연주 중심에서 

장르 확장), 확산기(2019년, 시각․창작예술로의 전환과 기관 다양성 최대화), 코로나 대응기(2020~ 

2021년, 비대면 운영 도입과 비수도권 확대), 다변화기(2022년, 시각․창작예술 정착과 비수도권 

비율 최고치 58.6%), 개편기(2023년, 도서관 단독체계 전환), 조정․유지기(2024~2025년, 예산 

축소와 50개관 체제 정착)로 구분된다.

4. 사업의 성과와 한계

10년의 운영 성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참여 동아리의 전국적 형성이다. 2016~2024년 누적 601개 

기관-연도(도서관 546건, 박물관 38건, 미술관 17건, 중복 참여 포함)의 선정이 이루어졌고, 고유 

기관 기준으로는 320개관이 참여하여 전국 단위 생활예술 네트워크의 토대가 마련되었으며, 2025년

에도 신규 기관 비율이 54%에 이르러 사업에 대한 수요가 지속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둘째, 지역 

균형의 유지이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선정 비율이 대체로 균형을 이루었고 2021~2022년에는 

비수도권 비율이 57~59%에 달하여, 동 사업이 문화분권형 공모사업으로 기능해 왔음을 보여준다. 

다만 선정 비율의 균형은 선정 건수가 권역별로 고르게 나뉘었다는 의미일 뿐, 지역 사이의 문화 

격차가 감소되었음을 직접적으로 입증하지 않는다. 셋째, 장르의 다변화이다. 2016년 공연 41%, 

연주 30%의 무대예술 중심 구조가 2021년 이후 미술, 공예, 출판 중심의 시각․창작예술 구조로 

전환되었는데, 이는 생활예술 활동이 감상과 여가를 넘어 주민이 창작의 주체가 되는 참여형 문화

생태계로 이행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넷째, 문예PM 멘토링 체계의 구축을 통해 현장 맞춤형 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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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반이 형성되었고, 도서관을 통해 문화소외계층이 참여할 수 있는 통로가 마련되었다.

반면 구조적 한계도 뚜렷하다. 첫째, 운영 구조 측면에서는 단년도 공모 예산 구조로 인해 연속적 

프로그램 개발과 동아리의 자생적 전환이 어려웠고, 둘째, 2024년 예산 49.0% 축소로 사업이 위축

되면서 경쟁률이 전년 1.76 대 1에서 3.68 대 1까지 상승하였다. 셋째, 문예PM 배치 규모와 전문

성에 대한 체계적 평가가 부재하고 도서관 내 전담 인력이 없어 행정․기획․운영 역량의 불균형이 

존재한다. 도서관 고유의 독서․정보 자원과 문화예술 활동 간 연계도 미흡하여 황금숙 외(2008)가 

제기한 정체성 확립 과제가 여전히 유효한 상태이다. 넷째, 프로그램 관리 측면에서는 분류 체계의 

혼재, 성인 편중, 강사비 편중(57%)이 확인되었다. 평가․성과관리 측면에서는 참여 인원과 운영 

횟수 중심의 정량 평가에 머물러 창의성․공공성․지속가능성 등 질적 성과를 포착하지 못하고, 

우수사례의 체계적 아카이빙과 확산 구조도 미비하였다. 특히 연속 참여 구조의 단절이 심각한데, 

1년차 기관의 2년차 연속 참여율은 2021년 36.0%(25개관 중 9개관), 2022년 40.9%(22개관 중 

9개관), 2023년 56.5%(23개관 중 13개관)에 그쳤고, 2024년과 2025년에는 2년차 참여 기관이 

0개관으로 완전히 단절되어 ‘최대 3년 지원 후 자생’이라는 사업 설계가 실제 운영에서 작동하지 

않게 되었다. 

위 분석 결과와 함께 사업 공고문, 정책 연구보고서(문화체육관광부, 2025c; 지역문화진흥원, 

2024), 선행연구를 근거로 SWOT 분석을 수행하였다(<그림 1> 참조).

내부 환경

외부환경

강점(Strength) 약점(Weakness)

∙10년간 사업 운영 경험 및 노하우 축적

∙비교적 균형적 지역분포 유지

∙장르 다각화 (공연￫시각․창작예술 확대)

∙PM 멘토링 시스템 구축

∙2016~2024년 누적 601개 기관-연도 선정

(2025년 포함 시 651개)

∙전국축제․전시회 통한 네트워크 형성

∙단년도 예산구조로 지속가능성 제약

∙2024년 예산 및 선정 기관 수 감소

(588백만 원․70개관￫300백만 원․50개관)

∙경쟁률 상승(1.51 대 1￫3.68 대 1)

∙PM 인력 감소(2016년 13명￫2024년 5명)

∙1년 참여 후 이탈률 40%

∙프로그램 분류체계 비일관성

∙성인 중심 프로그램 편중

∙강사비 중심 예산배분

∙질적 평가체계 부재

기회(Opportunity) S-O전략 W-O전략

∙수요 증가 추세(신청기관 106￫184개)

∙온라인 전시 운영 경험에 기반한 디지털․하이브리드 프로

그램 확장 가능

∙생애주기별 프로그램 개발 기반 존재

∙도서관 핵심서비스 연계 (독서+예술+AI)

∙지역 문화생태계 거점 역할 확대 가능

∙10년간 축적된 네트워크와 장르 다각화 경험

을 바탕으로, 증가하는 수요에 대응하여 생애

주기별․디지털 융합 프로그램으로 확장

∙기존 PM 멘토링 시스템을 활용하여 지역 문화

생태계 거점으로서 도서관의 역할 강화

∙단년도 예산구조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다년도 지원체계로 전환

∙성인 편중 문제를 생애주기별 프로그램 개발

로 해소하여 청년․시니어 계층 참여 확대

∙질적 평가체계 구축을 통해 프로그램 분류 

일관성 제고

위협(Threat) S-T전략 W-T전략

∙예산 불안정으로 사업 연속성 위협

∙일부 지역 선정 기관 수 감소(강원 7￫1, 경북 5￫2개 기관)

∙지원종료 후 자생력 확보 방안 미비

∙전담인력 부재에 따른 사서의 행정부담 가중

∙거버넌스 분절(중앙-지역-도서관 협력체계 부재)

∙단기 성과 압박 vs 장기 성장 필요성 충돌

∙전국적 네트워크와 축제․전시회 경험을 활

용하여 권역별 협력 모델 구축

∙장르 다각화 역량을 기반으로 단기 성과 압박

에서 벗어나 장기적 성장 모델 제시

∙전담인력 부재와 거버넌스 분절 문제를 해결

하기 위한 다층적 협력체계(중앙-광역-기초-

도서관) 구축

∙자생력 확보를 위한 지원 종료 후 후속지원 

프로그램 및 동아리 성장 단계별 지원 방안 

마련

<그림 1> SWOT 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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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한계는 상호 독립적이라기보다 단년도 예산 구조라는 제약에서 연쇄적으로 파생되는 

성격을 지닌다. 예산 축소가 선정 규모의 감소와 경쟁률 상승으로 이어지고, 이는 다시 연속 참여의 

단절과 문예PM 감축을 낳아 운영 관리의 공백과 기록 체계의 부실로 확산되는 구조이다. 실제로 

예산이 절반으로 줄어든 2024년에 2년차 연속 참여가 0개관으로 떨어지고 문예PM이 5명까지 

감소한 것은 이 같은 문제점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한편 성인 편중(2024년 86%)과 정량 지표 

중심의 평가는 생애주기 전반의 포괄과 과정 중심의 성장이라는 사업의 지향과 실제 운영 사이에 

간극이 있음을 보여주는데, 이는 심효정(2023)이 국가 단위 데이터 분석에서 지적한 정량 평가 

체계의 한계가 개별 사업 수준에서 재현된 사례로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한계 진단과 개선 방향을 

종합하면 <표 7>과 같으며, 이는 다음 장에서 제시하는 일곱 가지 발전 방안의 근거가 된다.

구분 한계점 개선과제

운영

체계

∙단년도 예산 구조로 인한 지속성 한계

∙연속 참여율 저조 및 독려 체계 부재

① 지속가능한 지원 체계 구축

 - 연속 참여 인센티브, 지원 기간 및 재참여 기준 명확화, 시상제도 

도입, 자생 전환 컨설팅 등

∙2024년 예산 축소에 따른 사업 위축

∙지원 기관 감소에 따른 경쟁률 상승 및 일부 비수도권 

지역 선정 급감

② 예산 확대 및 차등 지원, 지역 균형 고려

 - 예산 확보, 차별화된 지원 체계, 지역 안배, 단계별 성과목표 설정

(장기계획 관점)

∙문예PM 평가 체계 부재

∙도서관 내 전담 인력 부재

∙지역별․기관별 운영 역량 편차

③ 문예PM 역할 강화 및 전문인력 역량 개발

 - 권역별 전담 체계, 교육 프로그램, 맞춤형 컨설팅, 대면 지원 확대, 

소외지역 추가 지원 등

프로그램

관리

∙공고문 유형과 실제 신청 불일치

∙유사 카테고리 혼재

∙동일 프로그램의 연도별 상이한 분류

∙성인 대상 편중(86%)

∙참여 대상 미입력 비율의 연도별 편차

∙연령 구분 명칭․기준 비표준화

④ 프로그램 분류 체계 정비 및 연령별 프로그램 개발

 - 분류 기준 재정비, 연령 구분 표준화, 연령/세대별 맞춤 프로그램 

개발 등

∙타 기관(평생학습기관 등)과의 차별성 부족

∙도서관 고유 강점과 문화예술 연계 미흡

⑤ 도서관 기반 차별화 프로그램 개발

 - 독서, 문화예술, AI 융합 등 신규 분야 개발

∙강사비 편중(57%)

∙항목별 가이드라인 부족

⑥ 예산 관리 강화

 - 항목 간 균형 배분 방안 마련 및 항목별 가이드라인 제시 등

평가․

성과

∙정량 지표 중심 평가, 질적 평가 체계 미비

∙동아리 변화․역량 향상 평가 부재

∙성과공유회 전시․발표 중심 운영

∙우수사례 아카이빙 미흡

∙노하우 축적․전파 어려움

⑦ 다층적 평가 체계 구축 및 성과 확산 체계화

 - 정성평가 병행, 자생력․지속성 평가, 우수사례 아카이빙, 성과공

유회 다양화

<표 7> 도서관 문화예술 동아리 사업의 운영 한계점 및 개선과제

Ⅴ. 도서관 문화예술 동아리 사업 발전 방안

사업 분석 결과를 토대로 사업의 발전 방안을 거버넌스, 운영 절차, 전문인력, 공모․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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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 모델, 취약지역, 성과 확산의 일곱 영역으로 나누어 제시한다. 각 방안은 현황 분석에서 확인된 

구체적 한계(<표 7>)와 SWOT 분석 결과(<그림 1>)를 기반으로 설계되었다. 

1. 중앙-지자체-도서관 3단계 거버넌스와 재정 안정화

현행 사업은 중앙정부 주도의 공모․지원 방식으로 운영되어 왔으며, 중앙정부(전담 운영기관 포함), 

광역․기초지자체, 공공도서관 간 역할과 책임이 구조적으로 정립되지 않은 상태이다. 광역․기초

지자체의 제도적 참여가 부재한 상황에서는 중앙정부 예산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으며, 

실제로 2024년 예산 축소는 선정 규모 감소와 문예PM 급감으로 직결되어 단일 재원 구조의 취약성을 

드러냈다. 이에 본 연구는 중앙정부(수행기관 포함), 광역․기초지자체, 공공도서관이 역할과 재정을 

분담하는 3단계 협력구조를 제안한다.

중앙정부(문화체육관광부)는 3~5개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연차별 목표와 성과지표, 예산 구조를 

제시하고, 과정의 질과 지역 파급효과를 포함하는 정성․정량 통합 평가체계를 제도화한다. 전담 운영

기관은 공모부터 정산까지 사업 전 주기를 지원하는 디지털 플랫폼으로 기능하면서 전국 단위 운영 

데이터를 집적하고 지역 간 편차를 조정한다. 광역․기초지자체는 동 사업을 지역 생활문화․독서

정책과 연계된 전략 사업으로 위치시키고 매칭 예산과 참여 인프라를 제공한다. 공공도서관은 정기 

수요조사에 기반한 운영계획 수립, 활동 기록과 성과의 축적, 자료․전시․큐레이션 등 핵심 서비스와 

동아리 활동의 연계를 담당하는 현장 실행기관의 역할을 수행한다. 주민과 동아리는 프로그램의 

수혜자가 아니라 기획과 창작을 주도하는 주체로 설정된다.

재정 측면에서는 2024년 예산 축소가 드러낸 단일 재원 구조의 취약성을 고려할 때, 중앙의 

마중물 예산과 지자체의 지속가능 예산이 결합하는 매칭 구조로의 단계적 전환이 요구된다. 아울러 

예산 항목의 현장 친화적 개선도 병행되어야 한다. 공고문상 강사비 상한(1회 15만 원, 월 최대 

30만 원)은 장르별 시장 단가나 강사 경력의 차이를 반영하지 않는 일률 기준이다. 동아리가 관계 

형성을 기반으로 성장하는 공동체라는 점(백선혜 외, 2016)을 고려하면 다과, 교류비 등 관계 형성 

비용을 공식 항목으로 인정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이에 강사비의 장르별․유형별 차등 기준 마련, 

문화커넥터 인건비의 별도 항목 신설, 관계 형성 비용과 홍보․아카이브 비용의 항목화를 제안한

다. 또한 집행 모니터링을 통해 예산 운영 실태를 파악하고 파악한 결과를 제도 개선에 반영하는 

환류 구조를 갖출 필요가 있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강사와 구별되는 매개 인력으로 문화커넥터의 

도입을 제안한다. 문화커넥터는 동아리의 자생력을 키우는 과정 촉진자로서 기술을 전달하는 강사

와 역할이 구분되므로, 강사비와 별도의 인건비 항목으로 계상하여 예산 편성의 명확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문화체육관광부, 2025c). 성과가 우수한 기관에 대해서는 차년도 공모 가점과 추가 

예산, 실험적 프로젝트에 대한 별도 인센티브를 결합하여 질적 성장을 유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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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6단계 표준 운영주기와 성과 환류 체계

곽철완 외(2009)가 표준 운영 모형을 제안하며 지적하였던 운영 체계 표준화 과제는 본 사업에

서 여전히 해소되지 못한 채 남아 있다. 평가가 정량 실적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평가 결과가 차년도 

운영 개선으로 연결되지 못해 환류 구조가 취약하다. 이에 연간 운영주기를 공모(1~2월), 사전 

준비(3월), 운영(4~10월), 중간 점검(5~8월), 평가(10~11월), 환류(12월)의 6단계로 고정하는 

표준 모델을 제안한다(<표 8> 참조).

단계 중앙/수행기관 지자체 도서관 주민․동아리 핵심 내용 중점요소

공모 
(1~2월)

공모 공고․
심사 총괄

홍보
지원

신청서 제출 -
생애주기(씨앗-성장-자립) 

기반 동아리 선정
지역 기반성, 

자발성

사전 준비
(3월)

문예PM
배치

-
참여자 모집/

문화커넥터 모집
참여 신청

참여자 모집․기획 구체화․
PM 연계

참여자 주도

운영
(4~10월) 

교육․운영 - 공간․자료 제공
기획․

창작 주도
기획-학습-창작-기록 중심 

운영
과정 중심

중간 점검
(5~8월)

컨설팅․
모니터링

- 운영현황 보고 활동 점검 참여 운영점검․컨설팅․조정 성장 지원

평가
(10~11월) 

평가 기준․
체계 운영

- 성과 보고 제출 활동 기록 정리 정성․과정 중심 평가 공동체성

환류 
(12월)

우수사례 선정․
분석

- - - 우수사례 선정 성과 가시화

공모 
(차년도 1~2월)

공모 설명회․
포상

지역 
홍보

재참여 준비
차년도 

계획 수립
차년도 공모 설명회 + 
우수사례 발표․포상

동기부여․확산

<표 8> ‘공모-준비-운영-점검-평가-환류’의 6단계 설계(안)

6단계 표준 모델의 핵심은 두 가지이다. 하나는 사전 준비기(3월)의 제도화이다. 공고문상 사업 기간이 

3월부터 시작되어 참여자 모집과 기획을 위한 별도의 준비 기간이 확보되지 않는 구조이므로, 3월 

한 달을 참여자 모집과 문화커넥터 매칭 기간으로 명문화하여 질적 설계 기간을 보장하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최소 7개월(4~10월) 이상의 운영 기간 표준화로, 일회성 행사가 아닌 학습, 창작, 공유가 어우러

지는 활동을 유도하는 것이다. 중간 점검 단계에서는 진행률 미달 동아리에 대한 원인 분석과 조정을 

제도화하고, 착수 지연의 사전 보고 여부에 따라 페널티를 차등 적용하여 자발적 준수를 유도한다.

평가 단계에서는 운영 횟수와 참여자 수 중심의 정량 평가가 질적 성장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한계를 고려하여, 창작 과정의 깊이, 참여 주도성, 공동체적 상호작용, 기록의 충실도, 지역사회 기여도

를 중심으로 한 정성․과정 중심 평가체계를 적용한다. 사업 전반의 평가 지표는 운영 계획, 기본 

현황, 인력 및 교육, 동아리 운영, 운영 성과, 자생․지속의 여섯 영역으로 구성하며, 생애주기 단계에 

따라 적용 지표와 목표치를 차등화한다. 특히 참여자 변화 수준 지표는 참여 방식 변화, 역할 인식과 

책임감 변화, 문화예술 활동 의미 인식 변화, 도서관 인식 변화의 하위 지표를 구성하고, 각 지표는 

참여자 자기평가 설문, 활동 기록지, 운영자 관찰 기록, 인터뷰 요약 등 질적 자료를 종합하여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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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록 설계하였으며, 세부 지표는 문화체육관광부(2025c)가 제시한 것을 기반으로 구성한다.

환류 단계에서는 우수사례 포상과 인센티브를 기관, 담당자, 동아리, 동아리 회원 단위로 분리하여 

성과의 귀속과 동기부여를 명확히 한다. 신규․취약지역 동아리는 결격사유가 없는 한 진입 장벽을 

낮추고, 우수기관에는 성과 기반 패스트트랙을 도입하여 높은 수요와 낮은 공급의 불균형 속에서도 

정책의 안정성을 확보한다.

3. 문화커넥터 중심 운영체계와 전문인력 양성

문예PM이 13명에서 5명으로 급감한 상황에서 기존의 상시 현장 개입 중심 운영 방식은 지속이 

어려운 지점에 도달하였다. 모든 동아리에 동일한 관리 강도를 적용하는 방식은 인력 감소 국면에서 

오히려 운영 공백과 품질 저하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권역별 전담 구조, 문화커넥터 중심 개입, 

디지털 기반 관리 체계가 결합된 새로운 운영 구조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동아리에 대한 직접 

지원만으로는 자생력 확보로 이어지기 어렵다는 점에서, 매개 인력의 양성이 대안으로 제시되어 

왔다(백선혜 외, 2016; 이은주 외, 2020).

이에 본 연구는 문화체육관광부(2025c)가 제안한 ‘문화커넥터’를 강사와 구별되는 매개 인력으로 도

입할 것을 제안한다. 문화커넥터는 특정 기술이나 지식을 전달하는 강사가 아니라, 동아리 구성원 스스로 

기획, 운영, 창작을 지속할 수 있도록 관계와 과정을 설계․조율하는 연결자(생활문화 기획자)로 정의

된다. 결과물 생산을 직접 수행하지 않으며, 동아리 운영 규칙과 역할 분담 설계, 참여자 간 협력구조 

조정, 창작 과정 기록과 확산 구조 설계, 지역 자원 연계에 개입한다. 강사 중심 운영은 회차별 강의를 

통해 프로그램의 완성도를 목표로 두어 강사가 활동을 마치면 동아리 활동도 함께 중단될 위험이 있다.  

반면, 문화커넥터 중심 운영은 기획, 협력, 기록, 확산으로 이어지는 과정을 설계하여 참여자가 스스로 

운영 주체로 성장할 수 있어, 지원이 종료된 후에도 자율 운영이나 후속 활동으로 이어지는 것을 지향한다. 

자격요건으로는 생활문화․문화기획․커뮤니티 아트 활동 경험 2년 이상과 공동체 기반 프로젝트 

운영 경험을 필수로 하되, 단순 강의 이력만 보유한 경우는 배제하는 기준을 명시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문예PM 운영체계는 개별 도서관 단위 배치에서 수도권, 강원권, 충청권, 경상권, 전라․제주권의 

5대 권역 전담제로 전환한다. 문예PM 1인당 담당 도서관 수는 10~15개관 내외로 설정하고, 모든 

동아리에 상시 개입하는 대신 중간 점검에서 운영이 부진한 동아리와 성장 단계 동아리에 자원을 

집중하는 선택적 개입 원칙을 적용한다. 앞서 담당 기관 수의 증가를 우려한 것은 문예PM이 

모든 동아리를 상시 관리하는 현행 방식을 전제로 하며, 일상적인 기획 보조와 협력 촉진을 문화

커넥터가 분담하는 개편안에서는 10~15개관의 권역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사서는 단순 행정 지원을 넘어 자료 큐레이션과 주제 전시 등 도서관 고유 서비스를 동아리 

활동과 결합하는 운영 주체의 역할을 맡는다. 문예PM에게는 권역 조정, 사서에게는 큐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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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 실무, 문화커넥터에게는 퍼실리테이션과 과정 설계 역량을 각각 부여하는 대상별 교육 체계를 

운영한다(<표 9> 참조). 참여자는 단순 수혜자가 아닌 시민예술가로 성장하는 주체로 설정하고, 

씨앗-성장-자립 단계에 따라 지원 주체와 내용을 달리하는 성장 로드맵을 운영한다.

구분 문예PM (권역 단위) 문화커넥터 (과정 중심) 사서 (도서관 단위)

역할 성격 운영․판단조정 창작․과정 협력 촉진 운영 기반 ․기록

핵심 기능 컨설팅, 문제 조정, 성과관리 기획보조, 협력 촉진, 지역자원 연계 운영 총괄, 기록․자료 제공, 일정․공간 관리

필요 전문성 사업관리, 문화정책 이해 문화기획, 커뮤니티 퍼실리테이터 정보서비스, 자료관리

투입 방식 권역 상시 배치 동아리 단계․유형별 선택적 투입 상근 인력(필수)

지향목표 운영 품질 균형화 자발성․자생력 안정적 운영

<표 9> 문예PM-문화커넥터-사서의 역할 구분(안)

4. 3유형 공모체계와 장르․생애주기별 표준 운영

현행 공모는 유형과 운영 방식이 일관되지 않아 유형별 목표․역할․운영 논리가 명확히 설계되지 

못하였고, 주민의 관심사, 지역 특성, 도서관 장서에 기반한 운영이 약해 동아리 간 품질 편차와 

이탈로 이어졌을 가능성이 있다. 이에 프로그램 운영을 공모 유형 체계, 책 기반 융합 원칙, 동아리 

유형별 운영 방향의 3요소가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구조로 재설계한다.

공모는 취약지역 지원형, 도서관 기획형, 주민 자발형의 3유형으로 구분한다. 취약지역 지원형은 

문화 기반이 약한 지역에서 문화예술 단체․기획자가 도서관에 동아리를 먼저 제안하는 역진행 방식

으로 동아리 기반을 선행 조성하고, 도서관 기획형은 사서가 주체가 되어 장서․주제․지역 의제를 

반영한 책+예술 융합 모델을 설계하며, 주민 자발형은 참여자가 스스로 기획․운영하며 공동 창작과 

기록을 주도한다. 지원금은 운영 난이도와 자생력 수준을 고려하여 취약지역 지원형 500만 원, 도서관 

기획형 300만 원, 주민 자발형 400만 원으로 차등화하고, 선정 규모는 세 유형에 각각 20%, 40%, 

40%로 배정한다. 배정 비율과 지원금은 시범 운영 결과와 다른 사업의 단가를 참조하여 조정할 

예시적 기준이며, 현행 지원금은 기관당 300만 원으로 유형 구분 없이 지급되고 있다.

모든 공모 유형에 공통 적용되는 원칙이 ‘책 기반 융합’이다. 여기서 책 기반이란 단순한 독서 활동이 

아니라, 책에서 도출된 주제, 질문, 서사, 정보를 참여자가 다양한 문화예술 매체로 확장․변환하는 과정 

중심의 창작 활동을 의미하며, 책은 결과물이 아닌 기획과 창작의 출발점이자 매개 장치로 기능한다. 

이는 독서동아리와 문화예술동아리를 구별하는 기준이기도 하다. 독서동아리가 읽기와 나눔을 중심으로 

결과물이 선택적인 향유형․학습형 활동이라면, 문화예술동아리는 읽기, 창작, 발표가 결합되어 결과물

이 필수인 활동형이며, 책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창작의 매개로 기능한다(천서영, 2023).

책 기반 창작은 참여자의 역량과 동아리의 성숙도에 따라 가능한 활동의 폭과 깊이가 달라지므로, 

하나의 운영 방식을 일률적으로 적용하기 어렵다. 이에 동아리를 취향 기반․입문형, 창작․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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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심형, 공익․사회참여형으로 구분하여 <표 10>과 같이 운영한다.

유형 대상 운영목표 핵심 활동 지원 방향

취향 기반․입문형 신규 참여자 참여 진입장벽 완화 독서․사진․공예 등 기초 역량

창작․발표 중심형 경험자 창작 역량 심화 공연․전시․출판 멘토링, 워크숍

공익․사회참여형 지역 연계 지역사회 기여 자율 창작․기록 지자체․지역단체 협력

<표 10> 동아리 유형별 운영(안)

인형극, 칼림바, 서예 등 동일 프로그램이 연도별로 상이한 범주에 분류되어 장르 분류 체계도 정비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 분류를 문학․창작, 공연예술, 시각예술, 미디어․융합의 4대 대분류와 

10개 세부장르로 전환하는 표준 체계를 제안한다(<표 11> 참조). 모든 장르는 책 기반(독서 연계) 

활동을 필수 요건으로 하며, 공모 신청서에 대분류와 세부장르를 각 1개씩 필수 선택하고 복합장르는 

부장르로 별도 표기하도록 한다. 표준화된 장르 구분은 향후 통계 분석, 성과 평가, 정책 설계의 기본 

단위로 활용되며, 세부장르 구성과 장르별 운영 기준은 문화체육관광부(2025c)에 제시되어 있다.

대분류 세부 장르 핵심 활동 필수 결과물 책 연계 방식 안전․운영 고려

문학․
창작

문학 창작 시, 소설, 에세이 창작 및 합평 문집, 독립출판물 독서 후 창작 저작권․인용 규정

문학 비평․큐레이션
서평 창작, 테마 큐레이션, 

북리스트 기획
서평집, 북진(Zine) 독서 후 비평문 생산 인용․출처 명시

문학 퍼포먼스 북콘서트 기획, 낭독극, 시 낭송회 공연, 공연 영상 작품의 무대화 공연권 확인

공연
예술

북시어터․리딩극
문학 작품 각색 연극, 희곡 낭독, 

리딩 공연
공연, 대본 원작 각색

공간․음향․
조명 안전

문학 음악
시에 곡 붙이기, 문학 OST, 

노랫말 창작
창작곡, 공연영상 문학￫음악 전환 음향 장비 안전

시각
예술

북일러스트․그림책 책 장면 시각화, 그림책 창작, 웹툰 그림책, 일러스트 텍스트￫이미지 전환 재료 사용 지침

북포토․문학사진
책 기반 사진 프로젝트, 

문학적 장면 재현
사진집, 전시 문학적 장면 재현

초상권․
장비 안전

북아트․제본 핸드메이드 북, 아트북, 캘리그라피 제본 작품, 아트북 책 자체를 창작 도구 안전

미디어․
융합

북트레일러․영상 책 소개 영상, 북튜브, 단편영화 영상 콘텐츠 책￫영상 전환 초상권․저작권

북캐스트․오디오북 팟캐스트, 오디오북 제작, 북라디오 오디오 콘텐츠 책￫음성 전환 개인정보 보호

※장르 분류 근거: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제2조, 곽철완 외(2009), 천서영(2023)
※4대 장르별 운영 기준 요약

<문학․창작> 도서관 핵심 기능과의 연계성이 높으며, 모든 유형의 기초 장르로 활용 가능함
단순 독서토론이 아닌 ‘창작물 생산’이 핵심

<공연예술> 문학작품의 무대화․음악화가 핵심. 공연 또는 공연 영상 필수
<시각예술> 텍스트를 이미지로 전환하는 창작 활동. 작품 또는 전시 필수
<미디어․융합> 책 기반 디지털 콘텐츠 제작. 영상/오디오 콘텐츠 필수

<표 11> 도서관 문화예술 동아리 장르별 표준 운영 기준(안)

운영 표준화 측면에서는 참여자 보호․안전 기준, 저작권과 기록물 활용 윤리, 갈등관리 절차를 

포함한 공통 운영 기준을 마련하고, 활동일지․출석부․결과물 기록을 최소 기준으로 하는 기록 

체계를 단계화한다. 아울러 성인 대상이 65~86%에 이르는 현행 구조를 고려하여, 청년․직장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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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4세), 일반 성인(35~59세), 시니어(60세 이상)로 성인 내 참여 기반을 세분화하고 각 계층의 

생활패턴을 반영한 시간대별 맞춤 운영 모델을 도입한다. 퇴근 후와 주말에 참여가 가능한 청년․

직장인에게는 야간과 주말 시간대를, 일과 시간대 활동이 가능한 일반 성인에게는 주간 시간대를, 

신체․인지 활동이 활발한 이른 오전을 선호하는 시니어에게는 오전 시간대를 배정하는 방식이다. 

이 외에도 세대간 통합․융합형 운영도 고려할 수 있다.

5. 씨앗-성장-자립 3단계 성장모델

동아리 성장 단계에 따른 지원 기준이 없는 현행 구조에서는 기초 역량이 부족한 동아리에 심화형 

활동이 부과되거나, 성장한 동아리가 기초 수준 지원을 반복해서 받는 단계 부적합 운영이 나타날 수 

있다. 특히 2024~2025년 2년차 참여 기관이 0개관으로 단절되면서 ‘최대 3년 지원 후 자생’이라는 생애

주기 설계가 실제 운영에서 작동하지 않게 되었다. 이에 씨앗(기반 형성․참여 안정화), 성장(역량 

강화․창작 정착), 자립(독립 운영․지역 확산)의 3단계 성장모델과 단계 전환 심사체계를 제안한다.

3단계 성장모델은 단계별 지원 내용과 함께 참여자 변화의 질적 수준을 성과관리 기준으로 

제시한다. 씨앗 단계는 참여 지속 의지의 형성, 성장 단계는 참여 방식의 변화와 역량 확장, 자립 

단계는 주체성 전환과 자생적 운영 역량을 판단 기준으로 삼는다. 참여자 변화 중심 정성 기준의 

설계에는 경기문화재단(2016)의 생활문화지표 측정 틀, Booth-Kurpnieks et al.(2023)의 성과 

진술 개발 프레임, 지역문화진흥원(2024)의 생활문화사업 성과지표를 참조하였다.

단계 전환은 결과보고서 제출, 서류심사(정량 기준 충족 확인), 정성평가(문예PM 의견서, 필요

시 현장 방문), 결과 통보(승인/유보/종료)의 4단계 절차로 심사한다. 정량 기준을 일부 충족하지 

못하면 동일 단계를 1년 연장하고, 다수 미충족 시 사업을 종료하되 2년 후 재신청을 허용한다. 

전환 기준은 운영 횟수와 참여 유지율, 창작 결과물, 참여자 만족도 등으로 구성하며, 단계가 높아

질수록 기준을 상향하고 지자체 매칭 등 자립 요건을 추가한다(<표 12> 참조).

항목 씨앗(1단계) 성장(2단계) 자립(3단계)

운영 횟수 연 6회 이상 연 10회 이상 연 15회 이상

참여 인원 유지 80% 이상 80% 이상 85% 이상

창작 결과물 5건 이상 7건 이상 10건 이상

참여자 만족도 3.5점 이상 4.0점 이상 4.0점 이상

문예PM컨설팅 연 2회 이상 분기 1회 이상 연 2회 이상

지자체 매칭 - 10% 이상 권장 30% 이상 권장

<표 12> 단계별 성장지원 모델 운영 기준(안)

연속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단계 전환 승인 동아리에 대한 차년도 공모 가점, 단계별 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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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등, 자립 단계의 운영 자율권 확대, 정량․정성 기준을 모두 충족한 동아리에 대한 서류심사 

면제와 우선 선정, 자립 3년차 이상 동아리의 출판․전시 등 후속 프로젝트 별도 지원을 결합한 

인센티브 체계를 운영한다.

6. 취약지역 맞춤 지원과 역진행 모델

2024년 사업 축소 과정에서 강원, 경북, 경남 등 일부 지역의 선정이 급감하였다. 다만 본 연구의 

분석 자료에는 신청 단계의 지역별 분포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 급감의 원인을 특정하기는 어렵다. 

문화 기반이 약한 지역은 신규 참여자 조직화와 기초 운영 역량, 창작 기반이 충분히 갖추어지지 

않아 ‘참여-운영-정착’의 구조가 완성되기 어렵다는 점에서, 행정역량, 사업 인지도, 신청 접근성 

같은 구조적 요인이 작용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이에 취약지역의 범위를 명시적으로 정의할 필요가 있다. 선정 기관 급감 지역(전년 대비 50% 

이상 감소 또는 2년 연속 0개관),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상 인구감소지역, 문화기반시설 

접근성이 취약한 문화소외지역, 작은도서관 비율이 높거나 사서 배치가 미달인 지역을 취약지역

으로 정의한다. 해당 지역에는 주민 주도 공모가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여, 문화예술 단체․문화기

획자가 먼저 도서관에 동아리를 제안하고 초기 기반을 조성한 뒤 주민 참여를 점진적으로 확대하

는 역진행 모델을 적용한다. 역진행 모델은 외부 기획자의 제안, 기획자와 도서관의 공동 조직화, 

기획자 주도 운영, 주민 주도로의 전환, 자립의 다섯 단계로 정착시킨다. 외부 전문 기획자가 프로

그램을 먼저 제안하고 문화소외지역을 직접 찾아가는 방식은 이동형 문화예술교육 사업인 ‘움직

이는 예술정거장’(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발행년불명])에서 운영된 바 있다.

아울러 문예PM 5대 권역 전담제(5.3절)와 연계하여 권역 단위 멘토링과 교육을 공동 운영함으

로써 지역 간 교육 품질 격차를 완화한다. 장르별․단계별 공동 멘토링과 기획 워크숍을 권역 

단위 통합 프로그램으로 운영하고, 취약지역에는 심사 시 가산점을 부여하며 참여 유지율을 별도 

관리하여 재정구조 전환 과정에서 지역 간 격차가 확대되지 않도록 형평성을 함께 관리한다.

7. 디지털 아카이브 플랫폼과 전국 단위 확산

현재 동아리 활동의 운영 과정과 성과는 기관과 담당자 단위로 분산 기록되어 우수사례와 실패

사례가 체계적으로 축적․공유되지 못하고 있다. 2021년 완료보고서에서 연간 참여 인원 미입력

이 71건에 달했던 사실이 보여주듯 기록이 결과 보고 중심으로만 이루어지고 과정 기록이 누락되

어 왔으며, 성과공유회는 전시․발표 중심으로 운영되어 심층적 교류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성과 

확산 체계를 디지털 플랫폼, 다층 네트워크, 통합 브랜드의 세 축으로 구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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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문화예술 동아리 활동 공유 플랫폼을 3개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구축한다. 1단계에서 표준 

기록 양식과 기관․동아리 단위 고유식별자 등 기반을 구축하고, 2단계에서 참여율․기록 누락 

모니터링 기능을 고도화하며, 3단계에서 성과 데이터의 누적 분석과 평가․공모 환류 연계, 우수

사례 아카이브의 대외 공개까지 확장한다. 고유식별자는 동일 프로그램이 연도별로 상이하게 분류

되고 기관의 참여 이력 추적이 어려웠던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5.4절의 표준 장르 분류와 

함께 시계열 통계 관리의 기본 단위로 활용한다. 플랫폼은 문예PM의 판단․조정 기능을 데이터 

기반으로 전환하는 관리 도구이자, 동아리 작품과 활동 기록을 장기 보존하고 대국민 콘텐츠로 

확산하는 공적 지식 기반으로 기능한다.

둘째, 성과 확산을 지역(기초), 권역(광역), 전국(중앙)의 3단계 다층 네트워크로 설계한다. 

지역 단위에서는 도서관들이 공동 발표회․전시회를 정례화하고 문화원, 생활문화센터, 학교와 

연계하며, 권역 단위에서는 문예PM을 중심으로 실무회의, 사례발표, 공동 워크숍을 정례 운영하고, 

전국 단위에서는 전담기관이 연 1회 이상 사례집을 발간하고 정책포럼과 전국 성과대회를 운영하여 

정책 환류를 담당한다.

셋째, 전국 단위 통합 브랜드를 구축한다. 현재 기관별로 제각각인 홍보 방식을 로고, 슬로건, 비주얼 

아이덴티티를 포함한 통합 브랜드 체계로 일원화하고, 전국 도서관이 동일 기간(9월 독서의 달)에 

발표, 전시, 공연을 동시 개최하는 ‘도서관 문화예술주간’ 모델을 도입한다. 중앙기관이 공통 주제를 

제시하고 전국 각지에서 프로그램을 동시 운영하는 방식은 2016년부터 매년 개최되어 온 ｢문학주간｣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발행년불명])에서 채택된 바 있다. 홍보는 전담기관이 공식 홈페이지, SNS, 

유튜브, 보도자료를 담당하고 도서관․지자체가 지역 매체 홍보를 분담하는 채널별 역할 분담 구조로 

운영하며, 권역․전국 단위 사례집에는 우수사례와 함께 실패사례, 갈등관리 사례를 포함하여 현장의 

학습 자원으로 활용한다. 4장에서 확인한 성과공유회의 낮은 참여율(12.7~17.8%)과 서울 편중 개최 

문제는 온라인 플랫폼 운영을 통해 완화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Ⅵ. 결론 및 제언

1. 결론

본 연구는 2016년부터 2025년까지 10년간 추진된 도서관 문화예술 동아리 지원사업의 운영 

현황을 확보 가능한 완료보고서와 신청서 전수 분석을 통해 실증적으로 진단하고, 진단 결과에 

기초하여 사업의 발전 방안을 설계하였다. 분석 결과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동 사업은 2016~2024년 누적 601개 기관-연도(고유 기관 기준 320개관)의 참여, 수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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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수도권의 균형적 분포, 공연․연주 중심에서 시각․창작예술 중심으로의 장르 전환을 통해 전국 

단위 생활예술 동아리의 기반을 구축해 왔다. 2024년 신청 기관이 184개관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사실은 사업에 대한 현장 수요가 여전히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동 사업은 단순한 문화

프로그램이 아닌 지역 주민의 문화 향유권 확대, 지역 간 문화격차 완화, 지역 문화생태계 조성을 

지향하는 공공문화정책 영역으로 평가할 수 있다. 연령, 소득, 지위와 무관하게 지역 주민 누구에게나 

열려 있는 도서관의 장소적 특성은 사업이 갖는 공공적 성격을 뒷받침하는 기반이 된다.

둘째, 사업의 지속 구조는 취약하다. 단년도 예산 구조 아래에서 2024년 예산이 절반으로 축소

되자 선정 규모 감소, 경쟁률 급상승(3.68:1), 문예PM 급감(5명), 2년차 연속 참여 단절(0개관)이 

연쇄적으로 발생하였다. ‘최대 3년 지원 후 자생’이라는 사업 설계가 실제로는 1년 단위 사업 구조로 

고착되고 있으며, 이는 단일 재원과 단년도 공모에 의존하는 거버넌스의 구조적 한계에서 비롯된 

것으로 판단된다. 공모형 지원 사업이 동아리 구성의 계기로는 긍정적으로 기능하지만 지원의 일시적 

성격 탓에 활동의 지속적 활성화로 이어지기 어렵다는 문제는 지자체 독서동아리 지원에서도 확인된 

바 있으며(이은주 외, 2020), 국가 단위 사업에서도 같은 구조가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셋째, 운영 관리 측면에서는 선행연구가 오래전에 제기한 과제들이 본 사업에서 여전히 미해결 

상태로 확인되었다. 장덕현(2014)이 지적한 프로그램 운영의 체계성 부족과 곽철완 외(2009)가 

제안한 표준 운영 모형의 부재는 분류 체계의 혼재로 재현되었고, 황금숙 외(2008)의 정체성 확립 

과제는 도서관 고유 자원과 문화예술 활동 간 연계 미흡으로, 심효정(2023)이 진단한 정량 중심 

평가의 한계는 참여자 변화를 포착하지 못하는 성과관리 체계로 이어지고 있었다. 백선혜 외

(2016)와 이은주 외(2020)가 지역 단위에서 확인한 직접 지원 방식의 한계, 즉 양적 확장에는 

기여하나 자생력 확보로 이어지지 못하는 구조 역시 국가 단위 사업에서 동일하게 나타났다. 물적 

기반과 재정 지원의 제공만으로는 참여 지속이 담보되기 어렵고 참여자가 활동을 통한 삶의 질 

개선을 체감할 때 학습 확대와 외부 연계 중심의 지원이 지속 참여를 이끈다는 김형주와 김정태

(2019)의 실증 결과에 비추어 보면, 1년 참여 후 이탈률 40%와 2년차 연속 참여의 단절은 지원 

내용이 동아리의 성장 국면과 맞물리지 못한 데서 비롯된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위 진단을 토대로 본 연구는 사업이 양적 확산 단계를 지나 질적 고도화 단계로 전환되어야 하는 

시점에 있다고 보고, 중앙-지자체-도서관 3단계 거버넌스와 재정 안정화, 6단계 표준 운영주기와 

성과 환류 체계, 문화커넥터 중심 운영체계와 전문인력 양성, 3유형 공모체계와 장르․생애주기별 

표준 운영, 씨앗-성장-자립 3단계 성장모델, 취약지역 맞춤 지원과 역진행 모델, 디지털 아카이브 

플랫폼과 전국 단위 확산의 일곱 가지 발전 방안을 제시하였다.

발전 방안을 영역별로 살펴보면, 정책 기반 측면에서는 3~5개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연차별 

목표와 성과지표를 명문화하고 사업 지침과 운영 기준을 정례화함으로써, 해마다 지침과 예산 

규모가 변동되는 데서 비롯되는 정책 불안정을 줄이고 참여 기관이 중장기 운영을 예측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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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게 하고자 하였다. 거버넌스 측면에서는 중앙, 지자체, 도서관의 역할 분담과 지자체 매칭 재원의 

단계별 확대 로드맵을 통해 책임 주체를 분명히 하고 단일 재원 의존 구조를 완화하는 재정 기반 

마련을 제안하였다.

운영 관리 측면에서는 공모부터 환류까지 이어지는 연간 6단계(공모-준비-운영-점검-평가-환류) 

고정 운영주기를 도입하여 현장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사업설명회와 연계한 우수 동아리․도서관 

시상과 차년도 공모 가점 등 인센티브를 결합함으로써 평가 결과가 참여 동기와 차년도 운영 개선

으로 환류되는 구조를 갖추도록 하였다. 전문 매개인력 측면에서는 문화커넥터를 강사가 아닌 과정 

촉진자로 재정의하고, 문예PM 및 사서와의 협력 체계, 권역별 PM 배치, 단계별 교육 체계를 통해 

참여자의 성장과 창작․과정 중심 동아리 활동을 뒷받침하는 데 초점을 두었다.

공모 체계는 취약지역 지원형, 도서관 기획형, 주민 자발형의 3유형으로 재편하고 장르 분류를 

4대 분류 10개 세부장르로 표준화하여 기관별로 상이하던 운영 기준을 정비하고 데이터에 기반한 

정책 판단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지원 방식은 씨앗-성장-자립의 3단계 성장모델로 전환하여 정량․

정성 기준에 따른 단계 전환 심사, 패스트트랙과 후속 프로젝트, 실패․중단 사례까지 포함하는 환류 

구조를 담았으며, 단계 구분 없는 일괄 지원이 자생력 확보로 이어지지 못하였던 한계를 보완하고자 

하였다. 막 결성된 동아리와 운영이 정례화된 동아리를 구분하여 운영 단계에 따라 지원 내용을 달리

하는 맞춤형 지원체계가 필요하다는 제안은 독서동아리 지원 연구에서도 제기된 바 있어(이은주 

외, 2020), 단계별 성장모델은 해당 제안을 국가 단위 사업의 심사․환류 구조로 구체화한 것이다. 

취약지역에 대해서는 선정 기관 급감, 인구감소, 문화기반시설 접근성 등을 반영한 정의 기준을 마련

하고, 외부 기획자가 먼저 도서관에 동아리를 제안한 뒤 주민 참여를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역진행 

모델과 권역 멘토링을 결합하여 지역 문화격차 완화와 지역 문화자산 축적을 도모하였다. 동아리 

지원이 개별 프로그램의 제공에 그치지 않고 공간, 인력, 지역 네트워크를 포괄하는 기반 조성의 성격

을 가져야 한다는 논의(김정주 외, 2003)는 문화 기반이 약한 지역에서 외부 기획자가 초기 기반을 

먼저 조성하는 역진행 모델의 이론적 근거가 된다. 끝으로 2026년부터 2028년까지 단계적으로 구축

하는 디지털 아카이브 플랫폼과 전국 단위 브랜드, 문화예술주간 운영을 통해 사업 성과를 전국적

으로 확산하고 운영 과정의 기록을 장기적 정책 자료로 축적할 수 있는 기반을 제시하였다.

2. 제언

이상의 결론을 바탕으로 다음의 개선 방향을 제언한다. 가장 시급한 과제는 단일 재원과 단년도 

공모에 의존해 온 구조의 개선이다. 중앙정부와 지자체, 도서관이 역할을 분담하는 협력체계 안에서 

지자체 매칭 재원을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재정 기반을 다변화해야 한다. 또한, 공모부터 환류까지 

이어지는 연간 운영주기를 고정하여 현장이 사업 일정을 예측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운영의 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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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 중심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다. 문예PM과 사서, 문화커넥터가 역할을 나누어 맡는 매개 인력 체계가 

갖추어질 때, 동아리 운영은 공간과 행정의 지원을 넘어 참여자의 성장을 이끄는 활동이 될 수 있다.

동아리 지원이 공간과 인력, 네트워크를 포괄하는 기반 조성의 성격을 가져야 하고, 지원의 효과가 

동아리의 성장 국면과 참여자의 성과 체감 수준에 따라 달라진다는 선행연구의 논의(김정주 외, 2003; 

김형주, 김정태, 2019; 이은주 외, 2020)를 고려하면, 지원의 방식은 동아리의 성장 단계에 맞추어 

설계되어야 한다. 공모 유형과 장르 분류를 표준화하여 기관 간 운영 편차를 줄이고, 씨앗-성장-자립의 

단계전환 심사로 지원이 자립으로 이어지는 경로를 제도화하는 것이 요구된다. 주민 주도의 공모가 

어려운 취약지역에는 외부 기획자가 먼저 제안하고 주민 참여를 점차 확대하는 역진행 방식이 유효한 

대안이 된다. 기관마다 흩어져 있는 활동 기록 또한 디지털 아카이브 플랫폼과 전국 단위 통합 브랜드

로 모아, 개별 동아리의 성과가 사업 전체의 정책 자산으로 축적되도록 해야 한다.

본 연구는 단일 국가사업 10년간의 운영 자료를 확보 가능한 범위에서 전수 분석하여 도서관 

기반 문화예술 동아리 정책의 실증적 기초를 마련하고, 진단과 처방이 연동된 운영 모델을 제시하

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지닌다. 다만 본 연구의 한계점은 다음과 같다. 먼저 현황 분석은 완료보고

서와 신청서에 기재된 항목에 한정되어 동아리 운영 과정과 지원 종료 후 지속 여부, 문예PM의 

활동 내용 등을 다루지 못하였다. 또한 일부 연도의 데이터 누락으로 시계열 비교에 제약이 있다. 

예를 들어 2021년 프로그램 운영 실적의 연간 참여 인원과 진행 횟수는 일부 입력되지 않아 산출

된 평균값이 실제보다 높게 추정되었을 수 있다. 참여 대상 역시 2022년 71.4%, 2023년 92.9%, 

2025년 42.0%가 입력되지 않았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참여자 면담, 국내외 유사 사례와의 

비교 분석 등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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